
우리가 만든 
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, 
인권에는 독인가 약인가

2018년 10월 11일(목) 

14:30 ~ 17:30

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

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인류에게 상상하지 못한 윤택함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.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질

주의 끝이 마냥 장밋빛 미래일수만은 없습니다. 인공지능이 창출할 혜택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

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, 유전자가위 등 의생명과학기술은 인간존엄성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

우려가 제기될수록 과학기술계는 국민관심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

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.

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이 시대 지성인들과 함께 신기

술이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과 미래에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

안을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. 지난 6개월 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토론한 결과를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폭넓은 의

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

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견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18년 9월

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 이 명 철

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 정 남 식

“과학기술의 발전은 멈춰지지 않을 것인데, 
이것이 계속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토대가 되려면 

인간존중의 이념과 사회구조의 창출이 수반돼야 한다.”
 - 클라우스 슈밥(Klaus Schwab) 세계경제포럼 (World Economic Forum) 회장 -

14:00 ~ 14:30 ('30) 등  록

14:30 ~ 14:40 ('10) 인사말씀
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

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

14:40 ~ 15:00 ('20)

주제발표

과학기술과 인권의 관계

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

15:00 ~ 15:20 ('20)
인공지능,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기술과 인권

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

15:20 ~ 15:40 ('20)
의생명과학과 인권: 유전체의학을 중심으로

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

15:40 ~ 16:00 ('20)
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인권

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

16:00 ~ 16:10 ('10) 휴식 및 장내정리

16:10 ~ 17:10 ('60) 패널토론

과학기술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

좌   장  윤정로  KAIST 교수

토론자  김기중 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(국가인권위원)

             김명희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

            박진희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

           전준하  KAIST 정책대학원 박사과정생

17:10 ~ 17:20 ('10) 폐  회

행사일정

참가신청 Ⅰ 2018년 10월 7일(일)까지

행사문의 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팀 이동원 주임         
                (tel. 031-710-4606/e-mail. dwlee@kast.or.kr)

행사장 안내

덕수궁

한국프레스센터

프레지던트호텔

5호선 광화문역

플라자호텔

1,2호선 시청역

시청
1호선 시청역 
4번 출구에서 
프레스센터 방향

5호선 광화문역 
5번 출구에서 
프레스센터 방향 300M

사회: 이무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담당부원장

한국프레스센터 

18층 외신기자클럽

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됩니다.

                  참가 등록하기

과학기술과 인권 오픈포럼


